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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테코글루감독,레버쿠젠차기사령탑후보 '급부상'

토트넘(잉글랜드)에서손흥민(LAFC)과 함께 2024-2025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우승을이끈

안지포스테코글루(60·호주)감독이분데스리가레버쿠젠(독일)의차기사령탑후보로급부상했다.

홍명보감독,거친카스트로프를어떻게쓸까

10회연속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본선진출을확정하고2026북중미대회를

준비하는축구국가대표팀이미국을상대

로'본선대비체제'첫모의고사를치른다.

홍명보감독이이끄는축구대표팀은 7

일 오전 6시(한국시간) 미국뉴저지주해

리슨의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스타디움

에서미국과친선경기에나선다.

한국축구가미국과남자성인대표팀맞

대결을벌이는건2014년 2월미국로스앤

젤레스(LA)에서열린친선경기(0-2한국

패)이후11년7개월만이다.

6월에열린아시아3차예선에서북중미

월드컵진출을확정한홍명보호는선수들

의기량을점검하고본선경쟁력을시험하

고자이달미국·멕시코(10일·미국테네시

주내슈빌)와의대결을준비했다.

대표팀은 7월국내에서동아시아축구연

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을

치렀으나 FIFA가 정한A매치기간이아

니라서해외파를차출할수없었기에'정예

멤버'가참여하는실질적인월드컵본선대

비는이달부터인셈이다.

FIFA랭킹15위로우리나라(23위)보다

높은북중미강호미국과의대결에서대표

팀최대화두는 '국외출생혼혈대표선수'

의첫등장이다.

독일인아버지와한국인어머니를둔독

일태생의옌스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

흐)가주인공이다.

독일연령별대표로뛴경험이있고최근

독일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 데뷔해 성장

하고있는카스트로프가월드컵본선을10

개월남긴시점에처음으로태극마크를달

면서월드컵까지갈수있을지주목되는상

황이다.

홍명보감독은팀내기존중앙미드필더

자원보다훨씬도전적이며거친성향의카

스트로프가새로운옵션이되어주기를기

대하며그를발탁해시험대에올렸다.

미국에입성하자마자대표팀적응에힘

을쏟고있는카스트로프가곧장데뷔할수

있을지관심이집중되는가운데주전중원

사령관인 황인범(페예노르트)이 종아리

부상으로이번달합류하지못한것은아쉬

운대목이다.

황인범을비롯한주축선수들의공백은

월드컵본선에서도일어날수있는일인만

큼대표팀은카스트로프와더불어백승호

(버밍엄시티), 박용우(알아인), 김진규,

박진섭(이상전북) 등을적절하게기용하

며'플랜B'를마련할것으로보인다.

지난달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LAFC로이적해미국생활에적응중인대

표팀주장손흥민의활약도관심사다.

이번 A매치를앞두고 7년 동안손흥민

이맡아온대표팀주장의교체가능성이제

기되면서뒷말이이어졌다.

다만,대표팀은이달에도변함없이손흥

민이주장완장을찰것이라며공언하고분

위기를다잡으며경기를준비하고있다.

홍감독이이번대표팀명단을발표하며

손흥민의 '역할 변화' 가능성도 시사했던

만큼그가어떤포지션에서얼마나뛸지도

지켜볼부분이다.

역대11차례미국과의남자성인대표팀

상대전적에서는한국이 5승 3무 3패로앞

서있지만, 마지막으로만난것이 10년도

넘게지난터라이번경기와연결지어크

게의미를두기는어렵다.

개최국자격으로월드컵본선에자동출

전하는미국은이번A매치기간한국과일

본을차례로맞이해아시아팀과의대결에

대비한다.

6~7월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골드컵에

서멕시코와의결승전에서져준우승했던

미국은그대회전튀르키예,스위스와의평

가전에서연패당했던터라잠재적월드컵

상대국들과의대결에서승리로분위기를끌

어올리려한다.

A매치경험이거의없는선수들을여럿

불러들여점검에나선미국에선골드컵을

건너뛰었던 '에이스' 크리스천풀리식(AC

밀란)이복귀해중심을잡는다.

위르겐클린스만전한국대표팀감독의

아들인골키퍼조너선클린스만(체세나)

도이번미국대표팀에이름을올렸다.

미국대표팀을이끄는마우리시오포체

티노감독은손흥민의토트넘(잉글랜드)

시절 '은사'로, 이들의만남에도시선이쏠

린다. 연합뉴스

옌스카스트로프(왼쪽)와손흥민이 3일(현지시간) 미국뉴욕주아이칸스타디움에서진행된한국축구대

표팀훈련에서몸을풀고있다. 연합뉴스

7일미국과본선대비첫모의고사

황인범부상으로중원플랜B가동

주장손흥민역할변화에도관심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단식 세계

랭킹 1위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가 시

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US오픈(총상금

9000만달러·약1247억원)단식4강에진

출했다.

신네르는4일(한국시간)미국뉴욕의빌

리진킹내셔널테니스센터에서열린대회

11일째남자단식준준결승에서로렌초무

세티(10위·이탈리아)를3-0(6-1 6-4 6-2)

으로완파했다.

올해호주오픈과윔블던을석권한신네

르는 4강에서펠릭스오제알리아심(27위·

캐나다)을상대한다.

오제알리아심은앞서열린8강전에서앨

릭스디미노어(8위·호주)를4시간10분접

전끝에3-1(4-6 7-6<9-7> 7-5 7-6<7-4>)

로제압했다.

이로써올해US오픈남자단식4강은신

네르-오제알리아심, 카를로스 알카라스

(2위·스페인)-노바크조코비치(7위·세르

비아)의대결로열리게됐다.

신네르와 오제알리아심의 상대 전적은

오제알리아심이2승1패로앞선다.다만최

근대결인올해 8월 신시내티대회에서는

신네르가2-0(6-06-2)으로완승했다.

신네르는올해 4대 메이저대회에서모

두4강에진출했다.

호주오픈과윔블던에서우승했고, 프랑

스오픈은준우승했다.

신네르외에는조코비치가올해 4대 메

이저에서모두 4강진출에성공했다. 조코

비치는호주오픈,프랑스오픈,윔블던모두

4강에서탈락했다.

프랑스오픈 챔피언 알카라스는 윔블던

에서는 준우승했고, 호주오픈은 8강에서

탈락했다.

신네르가 올해 US오픈에서 우승하면

2008년 로저 페더러(은퇴·스위스) 이후

17년 만에 US오픈남자단식 2연패를달

성한다. 연합뉴스

세계 1위 신네르, US오픈 2연패향해순항
무세티3-0으로완파하며4강진출

디미노어꺾은오제알리아심과격돌


